
우  정 
 

913. 우정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나라로 

건너간 벗들을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정은 영원한 

나라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 많은 벗들이 벌써 그곳에 가 있

기 때문입니다. 

 

영원도 우리의 우정을 단절시키지 못하는데… 사소한 세상 일들

로 인해 우정이 흐려지고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우정은 우정

이 아닐 것입니다.  

 

 

914. 우정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성향을 극복

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까지 극복하게 합니다.  

 

참된 벗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

한 나라 저편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손짓하며 말을 건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여전히 그대의 영원한 친구랍니다,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답니다.” 우정은 이처럼 강합니다! 

 

 

915. 우정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믿고 또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생명과 기쁨, 열정과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힘이 나옵



니다.  

 

 

916.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

니다. 그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917, 친구가 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비

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정에 따르는 대가를 전부 갚아야 합니

다.  

 

수도원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

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가까이 머물며 인생의 가파른 비탈

길을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정보다 더 아름다

운 것은 없습니다.  

 

 

918. “제 입술이 흥겨워 당신을 노래하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잔칫

상을 차려 주셨나이다.”(시편 62). 영원한 우정의 잔치를 벌이십시

오. 예수님께서는 그대의 잔치 상에 초대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서 영혼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시들지 않는 사랑의 양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919. 우정은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축성된 이들 사이의 우정은 

천상의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정은 같은 마음을 갖게 하고, 같은 생각을 이끌어내며, 같은 

모험을 향해 투신하게 합니다.  

또한 우정은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합니다. 

 

우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마음과 같

은 리듬으로 고동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눈길을 심는 것입니다.  

 

 

920. 그대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리라 믿습니

다.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 들이십시오. 더 나아가 그 하느님의 계

획을 항해 두려움 없이 달려 가십시오.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하더

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대가 싱싱한 과일 같은 사람이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를 도와 주는 자매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921. 성소는 우정입니다. 영원한 벗이신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성

소를 가꿔 나가십시오. 오직 영원한 벗에 대한 사랑으로…! 성실하

신 그분께 대한 지극한 성실함으로 그를 가꿔 가십시오. 

 

결코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922. 아무 것도 그대를 멈추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요 하느님

이신 예수님을 향해 전력을 다해 미칠 듯이 달려가십시오. 

 

그대가 생명과 열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

을 사랑과 빛으로 감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잊어

버리고 모든 이를 섬기는 충만한 그대를 꿈꿔봅니다. 

 

그대가 모든 이의 것이 된다면… 모두가 그대를 절친한 친구로 

여기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생각만해도 즐거운 일입

니다. 이 꿈이 마음에 드십니까? 

 

 

923. 사랑은 용서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친구에게 의심을 품지 않

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친구를 사랑합니다. 

 

수도원은 그대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를 돌보고 사랑하십시오. 

기쁨과 사랑으로 전력을 다해 수도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십시오.  

 

 

924. 세상은 더 많이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차

지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대에게 세상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의 가능성을 총 동원하여 온전히 그를 차지할 때까지 사랑할 

권리가 그대에게 있습니다. 그대의 장막을 넓히십시오. 그대 마음

과 존재의 공간을 넓혀 그 구석 구석을 온 우주로 채우십시오. 형



제애와 우정으로 채우십시오.  

 

친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형제애에 굶주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과 친교를 나누며 자신

을 내어 주십시오. 그대의 삶이 자신을 비워가는 사랑의 찬가가 

되길 바랍니다. 

 

 

925. 나의 친구 예수님, 세상 모든 형제들의 친구가 되는 법을 가

르쳐 주십시오. 그들의 결점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우정을 키워 가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926. 우리 삶에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너무도 영원하고 너무도 강

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벌써 우리를 영원과 묶어주

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이를 깨트리거나 흐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 감

히 이 너무도 신성한 것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됩니다. 

진실한 우정을 나누십시오. 우리 우정에 금이 가서는 결코 안됩니

다. 절대로…! 


